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lassify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perceptions for mathematics. The 

P sample for this study was 26 middle school students. The Q sample consisted of 33 statements. 

To organize the sample, a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and open question surveys asking for 

subjective views on mathematic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Q sample, the Q population was 

collected and 33 statements were ultimately selected to contain as many diverse and self-directed 

opinions as possible. Overlapping statements were excluded. 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1, ‘active attitude self-confidence type’, includes those who have strong confidence 

and a proactive attitude to achievement in mathematics. Type 2, ‘passive attitude anxious type 

includes’, includes those who are less confident at mathematics and for whom achievement in 

mathematics is lacking. They have anxiety about making mistakes in mathematics and the anxiety 

is getting bigger because they tend to be aware that mathematics becomes more complicated as 

the grade level increases. Type 3, ‘active attitude anxious type’, includes those who also have 

anxiety about making mistakes in mathematics, but tend to think that, to solve math problems,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principles is more important than memorization. Type 4, ‘passive 

attitude and less motivated type’, includes those who focus on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factors and avoid using mathematical logi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ath education policy for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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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P 표본은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Q 표본

은 총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Q 표본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았고, 32

명의 중학생들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개방적 질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Q 모집단에서 자아 지시적인 의견을 가능한 한 다양하게 포함하되 중복되는 진술문

은 제외하고 33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인식유형은 총 

4가지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적극적 자세의 자신감 유형’으로 수학문제를 다루는 것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수학에서 얻는 성취감을 즐기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제2유형은 ‘소극적 자세

의 불안감 유형’으로 대체로 수학과목에 대해 자신감과 성취감이 낮고 실수에 대한 긴장과 불안

이 높다. 제3유형은 ‘적극적 자세의 불안감 유형’으로 실수에 대한 불안은 높으나 수학적 원리의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제4유형은 ‘소극적 자세의 낮은 동기 유형’으로 

내적 동기 보다는 외적요인을 중요시하고 수학적 사고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현 수

학교육의 정책적 방향이 실효를 거두고, 진정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 실현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중학생, 수학교과, 주관성, 인식, Q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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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학은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오는 과정속에서 그 토대를 이루어왔으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기술개발의 핵심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학문이다. 이러한 

수학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

고 우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유용한 학문으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과이기도 하다(Park, Kim, & Ju, 2010).

그럼에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문제풀이 과정을 암기하여 답을 구하는 과목, 일상에 

도움이 안 되는 입시를 위한 과목, 어렵고 복잡한 계산으로 머리가 좋아야 잘 할 수 있는 과

목, 탐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Park, Park, & Whang, 2007; Song & Ju, 

2017).

실제로 PISA 2018까지의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

학교과의 학업성취도는 34개국 중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학과목의 정의적 

영역을 측정했던 PISA 2012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목에 대한 자기 효능감, 흥미, 즐

거움 등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수학･과학 성취도의 추이변화에 관한 국제

비교(TIMSS 2015)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인지적 영역 부분은 최t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의적 영역 부분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말해준다

(Kim & Kim, 2017; Ministry of Education, 2016, November 30; Ministry of Education, 2019, 

March 29).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수학교과의 경우 중 ․ 고교생 중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중학교 3학년 11.1%, 고등학교 2학년 10.4%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March 29).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수포자(수학을 포기

한 자)라는 신조어는 하나의 명사로 자리 잡았고, 2015년 교육시민운동 단체인 ‘사교육 걱

정 없는 세상’이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를 수포

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은 46.2%, 고등학생은 59.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수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인 수학교육 문제의 심각성

을 인지한 교육부는 2012년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이어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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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의적 측

면을 강조하며(Yoon & Huh, 2018),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창의와 융합, 정보처리 능력, 태

도 및 실천을 수학교과의 역량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이에 힘쓰고 있다(Kim, 2020).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과 교육적 접근도 학습의 주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

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 교육의 정책적 방향성

과 다양한 방법적 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주관

적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학습 환경에서 동일한 교과를 학습한

다 할지라도 학습자에 따라 해당 교과를 대하는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상이하다. 따

라서 학습자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태도 및 

성취도가 달라진다. 즉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지식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Jeong & Choi, 2018).

지금까지 수학교과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정

작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학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관심을 둔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학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중등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Ryu,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중등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내면의 상태 즉,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유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학교과

에서 학습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학교과

에서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수학교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것이 수학학습의 성취도의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교과와 수학교육

수학교과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현상

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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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January 11). 학자들은 수학교육은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심미성의 탐구를 수학 

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수학은 추상성, 이상성, 실용성, 논리성과 직관성, 형식

성, 일반성과 특수성, 계통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99). 수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수학의 가치로는 실용적 가치와 도야적 가치, 심미

적 가치와 문화적가치가 있다(Cho, 2017).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인 2015년 수학과 교육

개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부터 고교 공통 과목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

감을 잃지 않도록 학생 발달단계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

화하였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

형 교육과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과 편성을 시도했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수

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고 수업 내용과 실제 평가에서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평가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2.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학습에 참여하는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학습의 질이 상당부분 좌우되기 때문에 학습

의 주체가 경험해야 하는 학습의 대상에 대해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상당히 유의미하다(Yang, 2006). 그러나 주관적 인식(주관성)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포괄

적이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수학교과의 주관성 관련 선행연구

에서는 수학교과의 정의적 영역과 수학적 신념을 주관성의 대표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

(Kim, 2013; Lee & Cho, 2015),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학교과에서의 정의적 영역은 학생들이 수학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흥미와 동기, 정서, 느낌, 태도, 감정, 가치, 신념, 자신감과 같이 정서와 신념 등을 포괄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Kim, 2013; McLeod, 1992)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인지적 요소 외

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모든 종류의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낸다(Malmivuori, 2001; McLeod, 

1992; Pang & Kim, 2019). 정의적 요소에 포함되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학습전략을 세우는 수학적 태도를 갖게 하고(Park et al., 2007), 수학이 실

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식이라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문

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학생들은 대체로 교과서나 

타인의 방법이 아닌 스스로의 문제풀이 방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창의적인 사고력

과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면서 더욱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인식을 가질 확률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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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의 학생들은 소그룹 활동 또는 토론을 통한 협력 학습에도 더욱 호

의적이며 정의적 특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협력과 소통에도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고 있다(Lee, 2014). 

한편 수학적 신념은 수학을 대상으로 관련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구성개념으로 수학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학적 세계관(Schoenfeld, 1985)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신념은 정의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

념이다(Lee, 2014). 즉, 수학적 신념은 수학 관련 대상에 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념 및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학 교수학습 상황과 문제 해결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향

성으로 나타난다(B. Kim, 2012; Lee & Cho, 2015). 수학적 신념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습 상

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학습의 난이도가 평이할 때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금방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 수학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은 

학습의 상황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과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에도 차이를 나타냄으로 학업 수행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Yang, 

2006).

이와 같이 수학의 정의적 영역이나 신념과 같은 학습자가 갖게 되는 수학에 대한 주관성

은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순환의 고리를 이룬다. 수학에서 높은 성취를 얻은 학생일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고(Song, 

2013), 그러한 효능감은 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적극적인 학습자들

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학습자의 학습경험은 수학의 가치를 더욱 

높이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Kim & Kim, 2017). 

B. Kim & S. Kim(2012)은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흥미가 높을수록 자신감

이 높고 자기통제를 잘하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높을수록 흥미가 높아지며, 자기통

제를 잘 할수록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수학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낮아지고,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

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는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고, 수학에 대한 가

치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나 이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Kim, & Park, 2014). 또한 수학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도 성

취도와 부적 상관관계로 연결되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Han & Kim,  

2018; Hwang & Lew, 2018), 이러한 불안은 학생들의 인지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도 영향

을 미치고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제약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학에 대한 불안은 시간이 경

과하게 되면서 수학 공포증으로 발전해 결국 수학 기피현상을 가져오기도 하기(Hwang & 

Lew, 2018)때문에 수학에 대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예방하는 것과 해소시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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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교육과정 구성에서 유념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중등교육과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중학생에게 집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학교의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덜하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학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기(Ryu, 2014)이기에 수학이 갖는 계통성의 특징상 학습 부진의 주요 요인인 선

수학습의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 전담 교사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과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학문적 특성에 입문하는 시기로(Ryu, 2014), 수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 

참여도가 드러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학업 중단율과 학업 양극화 등의 고등학교 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

는 시기이다(B. Kim & S. Kim, 2012). 넷째, 사춘기의 특성상 학업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태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Ryu, 2014)라는 점에서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Q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수학교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의 유형

을 도출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연구대상의 선택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

른 연구에 비해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활용도가 있다(Lee, 2019). Q방법론은 사람들 사이의 평균적인 의미의 개념이나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의 상태 

즉,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개인 내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 개인 안에서의 의미의 중요

성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s in significance)를 연구하는 방법이다(Kim & Hong, 

2009). 따라서 학생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학에 대한 생각에 손전등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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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Q표본

번호 진술문

Q1 수학문제의 가장 좋은 점은 답이 하나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Q2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

Q3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Q4 수학 수업은 창의력과 관련이 없다.

Q5 수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Q6 수학은 미래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할 학문이다.

Q7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원리 이해가 중요하다.

Q8 수학을 배우는 다양하고 더 재미있는 방식이 궁금하다.

Q9 수학은 학교수업 외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다.

Q10 수학은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과목이다.

Q11 머리가 좋을수록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Q12 수학은 복잡한 계산과 숫자놀이로 보인다.

Q13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Q14 수학은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과목이다.

Q15 수학은 학문 자체로 가치가 있다.

Q16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봐 긴장되고 불안하다.

Q17 수학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생각을 발달시킨다.

Q18 수학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Q19 수학은 현명한 생각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Q20 규칙적인 수 배열과 무늬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Q21 다른 과목보다 수학과목의 성적이 좋을 때 기분이 더 좋다.

2. 표본의 설계: P표본과 Q표본 

가. P표본

P표본은 연구대상을 말하는데 Q분류를 할 수 있는 응답자이다. Q방법론에서는 사람을 변

인으로 하고 항목은 표본을 가리키는 것이다(Choi, 2018).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3

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26명이 P표본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나. Q표본

본 연구의 Q표본은 <표 1>과 같이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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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수학 덕분에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23 수학을 배우면 다른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Q24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수학에 흥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Q25 수학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Q26 수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한다.

Q27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

Q28 학교 수학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Q29 소수 그룹으로 수학을 배우면 능력이 향상된다.

Q30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Q31 학교 수학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한다.

Q32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Q33 수학은 어렵지만 신비한 학문이다

<표 2> Q분류 분류분포

진술문항 수 2 3 4 5 5 5 4 3 2

점수 -4 -3 -2 -1 0 1 2 3 4

Q표본의 구성을 위해 수학 교과에 대한 주관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문헌들(Kim, 2012; 

Lee, 2015) 등을 살펴보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P표본이 포함되어 있는 중학생 32명을 대상

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수학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수학 과목과 수학 수

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응답과 문헌에서의 수학과 관련된 주관성의 영역에 해당되는 진술문들을 토대로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시키고 가능하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반된 내용이지만 

같은 맥락의 진술이 아닌지, 중학생의 수준에 맞는지, 모든 항목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지

를 고려하여 총 33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여 Q표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진술문의 문장이 가

능하면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아 지시적인 문장으로 다듬어서 진술문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3. Q분류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P표본이 33개의 진술문 카드(Q표본)를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이 어떤 진술문에 

더 동의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진술문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여, 강

제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분포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Q분류는 <표 2>와 같이 가장 

긍정(동의)하는 쪽에 +4점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부정(비동의)하는 쪽에 -4점을 부여

하는 9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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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유형 간 상관계수

내용/유형 Ⅰ Ⅱ Ⅲ Ⅳ
Ⅰ 1.0000 .007 .366 -.092
Ⅱ .007 1.0000 .326 .219
Ⅲ .366 .326 1.0000   .167
Ⅳ .092 .219 .167 1.0000

먼저 P표본인 26명의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진술문의 항목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

의하지 않는 문항(-4)부터 가장 동의하는 문항(+4)까지 1~9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다

음 부여된 점수를 바탕으로 주요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Q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들을 산출하였

다. 유형별 Z-score가 ±1.0 이상인 진술문들을 통해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유형마

다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비 동의하는 진술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유형과의 구별되는 

특징을 분석하여 각 유형을 명명하는 것에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유형분류

본 연구를 통한 중학교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모두 

네 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누적변량이 .5449(54.49%의 설명력)로 설명력에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Kim, 2008).

<표 3> 유형 별 아이겐 값과 변량

내용/유형 Ⅰ Ⅱ Ⅲ Ⅳ

CHOSEN EIGENVALUES 6.3900 3.9523 2.1465 1.6789
TOTAL VARIANCE .2458 .1520 .0826 .0646

CUMULATIVE .2458 .3978 .4803 .5449
SOLUTION VARIANCE .4510 .2790 .1515 .1185

CUMULATIVE .4510 .7300 .8815 1.0000

또한,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제1유형과 제2유

형은 .007, 제1유형과 제3유형은 .326, 제1유형과 제4유형은 -.092, 제2유형과 제3유형은 

.326, 제2유형과 제4유형은 .219, 제3유형과 4유형은 .167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수학교과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 203

<표 5> 유형별 표본(수) 및 인자 가중치

제1유형 (N=5) 제2유형 (N=8) 제3유형 (N=11) 제4유형 (N=2)

표본 가중치 표본 가중치 표본 가중치 표본 가중치

P-2

P-12

P-15

P-16

P-20

1.8460

.7232

1.4821

1.7256

2.1249

P-8

P-10

P-11

P-17

P-18

P-19

p-22

p-24

1.2051

1.9317

1.3377

.7687

1.0398.

1.4910

.7412.

.9066

P-3

P-4

p-5

P-6

P-7

P-13

P-14

P-21

p-23

p-25

p-26

.3666

.6887

.8504

.7228

1.9708

.8319

1.1419

1.3012

1,1285

.4058

1.2825

P-1

P-9

.3877

2.2900

인자 가중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으며 인자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유형의 특성이  

강한 사람임을 의미한다(Kim, 2008). 제1유형은 P-20이 2.1249, 제2유형은 P-10이 1.9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3유형의 경우는 P-7이 1.9708이며, 제4유형은 P-9가 2.2900의 

결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유형별 특성

가. 제1유형: 적극적 자세의 자신감 유형

유형 1의 중학생들은 수학 문제가 풀리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하고 타 

과목에 비해 수학과목의 성취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며 수학 과목의 가치를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 자세의 자신감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2의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z=1.76)’를 가장 강하게 동의를 하였으

며, 반면 가장 강하게 비 동의하는 항목은 Q12의 ‘수학은 복잡한 계산과 숫자놀이로 보인

다.(z=-1.63)’이다. 학생들이 가장 동의하는 항목 2개와 가장 비동의 하는 항목 2개를 선택

한 이유를 기술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유형의 학생들은 수학을 단순한 계산과정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 사고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어려운 문제를 풀

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며 수학과목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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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1유형의 문항 별 표준점수 (±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Q2

Q21

Q15

Q1

Q17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과목의 성적이 좋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수학은 학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수학문제의 가장 좋은 점은 답이 하나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수학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생각을 발달시킨다.  

1.76

1.43

1.36  

1.30

1.16

Q16

Q30

Q18

Q4

Q25

Q32

Q27

Q12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 봐 긴장되고 불안하다.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학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수학 수업은 창의력과 관련이 없다.

수학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

수학은 복잡한 계산과 숫자놀이로 보인다. 

-1.08   

-1.09

-1.38

-1.39

-1.45

-1.49

-1.54

-1.63

<표 7>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부정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

번호 진술문 z score AVERAGE Z DIFF.

Q2

Q19

Q13

Q3

Q5

Q21

Q15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수학은 현명한 생각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과 수학이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수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과목의 성적이 좋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수학은 학문 자체로 가치가 있다.

1.763

.982

.081

.643

.235

1.427

1.356

-1.45

-.690

-1.442

-.839

-1.143

.143

.074

1.909

1.672

1.523

1.482

1.378.

1.284

1.282

Q33

Q18

Q32

Q25

Q16

Q27

수학은 어렵지만 신비한 학문이다.

수학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수학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봐 긴장되고 불안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

-.758

-1.381

-1.483

-1.453

-1.080

-1.537

.345

-.186

.306

.344

1.240

1.010.

-1.103

-1.196

-1.793

-1.797

-2.319

-2.547

제1유형의 다른 유형과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2의 ‘문제가 풀릴 때 즐

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d=1909)’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7

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d=-2.547)’이다. 제1유형은 

수학과목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수학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학년이 올라가도 수학과

목의 선호도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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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2유형의 문항 별 표준점수 (±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Q27

Q16

Q1

Q9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봐 긴장되고 불안하다.

수학문제의 가장 좋은 점은 답이 하나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수학은 학교수업 외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다.

1.98

1.79

1.73

1.52

Q13

Q2

Q23

Q4

Q3

Q20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배우면 다른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학 수업은 창의력과 관련이 없다.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규칙적인 수 배열과 무늬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1.01

-1.24

-1.31

-1.35

-1.53

-2.34

나. 제2유형: 소극적 자세의 불안감 유형

제2유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의 개념과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수학

이 점점 싫어지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시험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있는 유형이어서 

‘소극적 자세의 불안감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Q27의 ‘학년이 올

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z=1.98)’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다. 그

리고 Q20의 ‘규칙적인 수 배열과 무늬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한다(z=-2.34).’의 

진술문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10은 ‘항상 수학 문제를 풀어도 확신이 

없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과 응용이 어렵다’고 주관적 진술을 하였으며 p-9는 “내신

에서 수학이 중요하고 배점이 큰데 시험을 볼 때 항상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단 한 번도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규칙적 수의 배열은 더 복

잡하게 보이고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제2유형이 다른 유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 진술문은 Q27의 ‘학년이 올라갈수

록 어렵고 할 것이 많아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d=2.148)’이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정 

진술문은 Q2의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d=-2.095)’이

다. 제2유형은 수학에 대한 성취감이 약하고 자신감 또한 부족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

록 누적되는 개념들과 개념의 응용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정도가 강해져 수학에 대

해 점점 흥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부담감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산

에서의 실수를 불안해하는 p-18의 진술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계산 능력 배양이 수학의 목표

가 아니며 복잡한 계산과 수학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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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제3유형의 문항 별 표준점수 (±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Q16

Q2

Q14

Q1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봐 긴장되고 불안하다.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은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과목이다.

수학문제의 가장 좋은 점은 답이 하나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1.57

1.46

1.46

1.12

산기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도구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표 9>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부정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

번호 진술문 z score AVERAGE Z DIFF.

Q27

Q18

Q16

Q28

Q25

Q9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

수학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봐 긴장되고 불안하다.

학교 수학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수학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학은 학교수업 외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다.

1.984

.715

1.788

.964

.928

1.520

-.164

-.884

.284

-.448

-.449

.479

2.148

1.600

1.504

1.412

1.377

1.041

Q10

Q8

Q3

Q20

Q2

수학은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과목이다.

수학을 배우는 다양하고 더 재미있는 방식이 궁금하다.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규칙적인 수 배열과 무늬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문제가 풀릴 때 즐겁고 성취감이 있어서 수학을 좋아한다.

-.714

-.634

-1.532

-2.336

-.1240

.349

.609

-.114

-.260

.855

-1.064 

-1.243 

-1.418

-2.076

-2.095

다. 제3유형: 적극적 자세의 불안감 유형

제3유형의 문항별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제3유형은 수학이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

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원리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학은 창의적인 문제 해

결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에서의 실수에 대한 불안이 강한 편으로 ‘적극적 자세

의 불안감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Q16의 ‘수학시험에서 실수할까 봐 긴장되고 

불안하다.(z=1.57)’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고, Q26의 ‘수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한

다.(z=-2.37)’에서 가장 강한 비 동의를 보였다. 이 유형들은 불안감이 있지만 수학적 사고

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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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Q18

Q13

Q30 

Q23

Q5

Q26

수학 수업은 창의력과 관련이 없다.

수학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학을 배우면 다른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수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한다.

-1.00  

-1.27

-1.28

-1.29

-1.57  

-2.05  

-2.37

<표 11>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부정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

번호 진술문 z score AVERAGE Z DIFF.

Q11

Q10

머리가 좋을수록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수학은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과목이다.  

.881

.941.

-.295

-.203

1.176

1.144

Q23

Q5

Q26

수학을 배우면 다른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수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한다.

-1.573

-2.047

-2.366

-.007

-.382

-.023

-1.567

-1.665

-2.343

제3유형에서 나타난 타 유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긍정 진술문은 Q11의 ‘머리가 좋을

수록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한다.(d=1.176)’였는데 이는 제3유형이 수학에 대한 효능감이 부

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타 유형과 차이가 가장 큰 부정 진술문은 Q26의 ‘수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한다.(d=-2.343)’이다. 제3유형은 수학과목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

키거나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학이 암기과목이 아

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 이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서 실수에 대해 더욱 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제4유형: 소극적 자세의 낮은 동기 유형 

제4유형은 수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적으며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사고해야 하는 것

에 부정적인 편이며, 교사나 학습 인원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학습 흥미와 능력의 발전 정도

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은 Q32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

하는 것이 귀찮다.(z=1.82)’에서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고 Q13의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z=-2.04)’에서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P-9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면 수학에 흥미가 생겨 수학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수 그룹으로 공부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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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4유형의 문항 별 표준점수 (±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Q32

Q24

Q27

Q29

Q14

Q8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수학에 흥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져 수학이 점점 싫어진다.

소수그룹으로 수학을 배우면 능력이 향상된다. 

수학은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과목이다.

수학을 배우는 다양하고 더 재미있는 방식이 궁금하다.

1.82

1.67

1.45

1.23

1.16

1.02

Q5

Q21

Q12

Q3

Q28

Q19

Q13

수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과목의 성적이 좋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수학은 복잡한 계산과 숫자놀이로 보인다.

나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자신감이 있다.

학교 수학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1.09  

-1.09  

-1.23  

-1.31  

-1.31  

-1.89  

-2.04

<표 13>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부정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

번호 진술문 z score AVERAGE Z DIFF.

Q32

Q26

Q23

Q29

Q20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수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수학을 배우면 다른 교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수그룹으로 수학을 배우면 능력이 향상된다. 

규칙적인 수 배열과 무늬에서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1.815

.945

.657

1.233

.074

-.795

-1.127

-.750

-.100

-1.063

2.611

2.072

1.047

1.332

1.137

Q9

Q13

Q28

수학은 학교수업 외의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다.

내가 꿈꾸는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어 수학을 배운다.

학교 수학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141

-2.037

-1.306

1.033

-.737

.309

-1.173

-1.300

-1.615

질문을 빨리할 수 있어서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제4유형에서 타 유형과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긍정 진술문은 Q32의‘수학 문제를 풀

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d=2.611)’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8의‘학교 

수학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d=-1.615)’이다. 제4유형은 학교 수학은 노

력한다고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며,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하는 것

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타 유형에 비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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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공통 항목

각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항목을 일치 항목(consensus items)이라고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다음 <표 14>와 같이 총 6개의 항목이 나타났다.

<표 14> 공통항목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Q1

Q14

Q7

Q22

Q30

Q4

수학문제의 가장 좋은 점은 답이 하나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수학은 대학 진학에 꼭 필요한 과목이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원리 이해가 중요하다. 

수학 덕분에 과학과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수학을 왜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학 수업은 창의력과 관련이 없다.

1.26

.98

.62

.32

-.92

-1.12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것이 

성취결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분석하고 그것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적극적 자세의 자신감 유형’, 

‘소극적 자세의 불안감 유형’, ‘적극적 자세의 불안감 유형’, ‘소극적 자세의 낮은 동

기 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적극적 자세의 자신감 유형’으로 이들은 수학문제를 다루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수학에서 얻는 성취감을 즐기는 적극적 태도를 가진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수학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답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개인 진술문에서 언급하였다.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이 성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제1유형에게는 성적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

서도 수학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즐기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수학적 사고 능력을 활용하

여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1유형의 적

극적 자세와 자신감이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도록 하는 수업의 다양성과 평

가 방식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P-16의 “수학이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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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때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시간에 대부분 수학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는 형식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외국의 다른 방식이 궁금하고 어떤 것이 더 효

과적인지 알고 싶다”고 한 진술문에서도 우리 교육의 평가 방식과 수업 방식에 대한 다양

한 시도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유형은 ‘불안한 점진적 부담 유형’으로 이 유형의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과목에 대

해 자신감이 없고 수학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본 경험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칙

적인 수의 배열이나 무늬를 통해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보다는 복잡함과 난해함으로 느

끼는데, 이 또한 내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작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은 수학에서의 실수가 늘 불안하고 긴장되며 수학은 공부할 것이 많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어서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수학 학습을 위해 학교 

수업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제2유형은 학년이 올라갈수

록 수학과목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다.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보다 부담감이 더 커서 수학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데 이들이 느끼는 점진적인 부담을 그냥 방치해둔다면 ‘수학 회피’로 이어지고 결국은 

‘수학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학습 부담의 경감을 실현하는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중점

을 둔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2015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강조된 내용들이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제2유형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실 수업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유형은 ‘불안감을 갖는 원리 중시 유형’으로 수학에서의 실수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수학은 암기과목이 아닐뿐더러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

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유형이다. 제3유형

은 대학 진학을 위해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수학의 연산이나 서술형 

답안 작성 등 수학 시험에서 실수하는 것에 더욱 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이 갖

는 불안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점진적 부담과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 것이라면 제3유형의 

부담은 성적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불안으로 보인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의 불안을 분석

해 본 결과 수학교과의 불안은 수학 과목의 중요성과 교과의 어려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러한 불안은 기본 과정에서부터 상위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학 학습을 방해하여 성취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rary & Ling, 1983; Saigh & Khouri, 1983). 제3유

형이 수학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수학 학습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임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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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흥미와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Hwang & Lew, 2018). 제3유형에

서 타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수학이 창의적 사고를 요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다른 교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수학교과의 중요성이 아니라 수학교육이 갖는 다양한 역량의 개발에 관심을 갖

고 학습 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제3유형은 실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서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통해 수학의 원리

를 충분히 이해해 가며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제4유형은 ‘소극적 자세의 낮은 동기’ 유형으로 수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적으며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사고해야 하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좋은 교사를 만나면 수학에 흥미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수 그룹으로 공부하게 되면 

질문을 빨리할 수 있어서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유

형의 평균 진술문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때 수학이 암기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은 

제3유형과 유사하나 제3유형은 수학을 중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제4유형은 수학이 

자신의 진로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수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

는 것이 귀찮고 의미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제2유형이 불안과 부

담이 학습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제4유형은 수학에 대한 내적 동기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학습 장애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타 유형과 차이를 보

이는 진술문의 내용으로 머리가 좋아야 수학학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과 좋은 교

사와 소수그룹, 그리고 다양한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의 진술문들은 제4

유형이 자신의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제4유형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무관하더라도 수학과목이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 등을 향상시켜서 삶의 다

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4유형이 

즐겁게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인식의 유형은 다양

하다.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식유형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

법이 요구된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성취 수준의 차이만을 고려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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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흥미의 수준과 불안도 등과 같은 주관성의 수준도 고려하여 내용의 깊이나 속도를 고려

한 수준별 집단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개인의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할 때 비로

소 학습자 중심이라는 교육 정책의 방향성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일치 항목을 살펴보면 ‘수학의 가장 좋은 점이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것에 학생들은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것이 제1유형에게는 성취감으로 발현되고 제2유형과 

제3유형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유형의 경우는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과정에 관계없이 성적이나 정답을 찾는 것에만 집중되지 않고,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찰과 사고 작용으로 수학의 도야적(陶冶的) 가치(수학을 

통해 우리의 정신능력이 향상되어 수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수학적 사고의 힘이 영향을 

미친다)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2유형과 제3유형

의 경우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막는 불안감 조성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 안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불안을 줄

이고 수학의 도야적 가치를 느끼며 진정한 수학 학습의 즐거움이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

역의 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표 14>의 일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이 창의력과 관계가 

있고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

생들이 느끼는 수학의 가치가 수학적 태도와 연결하여 성취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

한 교육 방법과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교사의 설명과 문제 풀이 일변도의 수업 방식에서 수

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는 참여적 기회가 제공되고, 실생활의 

문제를 수학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

들이 필요하다. 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습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방향성

은 다양한 방법과 평가의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를 현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이 개발되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인

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한 교육 방법일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

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주관성 연구를 시도해 보았는데 시대나 문화에 따라 주

관적 인식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학생들의 주관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와 시대적인 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주기적인 주관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시의적절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반영되어 실효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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